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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개
인차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부정 정
서를 유도하는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략 25분간 2분 간격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0-100점 범위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부정 정서로부터 더 빠르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차가 나
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노인과 대학생 참가자의 기분평가를 토대로 각각 성장혼합모형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은 긍정-유지, 부정-감소, 그리고 중립-증가 집단, 대학
생은 긍정-유지, 부정-유지, 그리고 중립-증가 집단으로 분류되어, 노인과 대학생 모두 
각각 세 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에 따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노인 
집단은 부정 정서 경험과 불안 수준에서, 대학생 집단은 긍정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 전
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에서 연령차를 보이며, 노인 
집단 내에서도 개인차 특성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분노 정서조절, 사회정서 선택 이론, 개인차, 성장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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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화에 따라 
신체 및 일부 인지 기능에서 저하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정서 기능은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것으로 밝
혀져 왔다(Charles, Mather, & Carstensen, 
2003). 이러한 현상을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서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
게 되며, 이로 인해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 하려는 정서조절이 최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Carstensen, 
1992, 1995, 2006).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언제, 어
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을 의미한다(Gross, 1998). 정서조절 전략을 분
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Gross와 
John(2003)은 정서조절 전략을 크게 선행사건 초
점 전략(antecedent-focused strategies)과 반응 
초점적 전략(response-focused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사건 초점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
로 인지적 재해석(cognitive reappraisal)이 있으
며, 반응 초점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표현 억제
(expressive suppression)를 들 수 있다. 인지적 
재해석은 정서 정보를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의 정서
적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표현 억제
는 정서-표현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응 
양식을 일컫는다(Gross & John, 2003). 선행연
구에 따르면 여러 정서조절 전략 중 개인이 무엇
을 선택하고 주로 사용하느냐는 연령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Martins, Ponizio Velasco, 
Kaplan, & Mather, 2016; Opitz, Rauch, Terry, 
& Urry,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과
정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기 정서특성

노년기 정서 연구에 따르면 연령 증가에 따
라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2009; Carstensen, Turan, Scheibe, Ram, 
Ersner-Hershfield, Samanez-Larkin, Brooks, 
& Nesselroade, 2011; Charles, Raynolds, & 
Gatz, 2001). Carstensen 등(2000)이 18-94세 참
가자 18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통해 일주일 
간 정서 경험을 표집 한 결과, 긍정 정서 경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유지되며 부정 정서 경
험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oczek(2001)의 연구에
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 경험에서의 연령차
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Carstensen 
등(2011)은 초기 연구에 이어 10년에 걸쳐 3번의 
정서 경험을 표집하고 성장곡선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 정서 경험
이 증가하고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함께 나타나
는 경향 역시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유경과 민경환
(2005a, 2005b)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중년에 비
해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고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정서복잡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도 정서조절을 통해 정
서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결과이다. 유경 등(2009)은 횡단 연구뿐만 아니
라 종단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844명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긍정 정
서 경험과 부정 정서 경험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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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정서최적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노인들의 긍
정 정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며 부
정 정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 차이

노인들에게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직접 질문했
을 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
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다(Carstensen 
et al., 2011; Gross, 1998; Scheibe, English, 
Tsai, & Carstensen, 2013). 반면 실험 상황에서 
정서를 유도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조작한 후 정서
조절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는지 살펴 본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인지적 재해석, 억제, 주의분산 등 여
러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사용된 
전략에 따라 연령차가 나타난 연구(Opitz et al., 
2012; Phillips, Henry, Hosie, & Milne, 2008; 
Shiota & Levenson, 2009)와 연령차를 보이지 않
은 연구(Lohani & Isaacowitz, 2014; Martins et 
al., 2015)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Shiota와 Levenson(2009)은 20대, 
40대 및 60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정 정서를 유
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세 가지 정서조절 전략(거리
두기 재해석, 긍정적 재해석, 표현 억제)을 사용하
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거리두기 재해석 전략의 
사용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 
재해석 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itz 
등(2012)은 fMRI를 촬영하는 동안 인지적 재해석 
과제를 실시하도록 한 후 내측 전전두엽 영역에 활

성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노인들은 젊은 사
람들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부정 정서
를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Lohani와 Isaacowitz(2014)는 노인들이 젊은 사
람들에 비해 긍정적 재해석은 더 성공적으로 사용
하는 반면, 정서 억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지
시하는 대신 자신들이 사용할 정서조절 방식을 선
택하도록 한 결과, 부정 정서에 대해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Martins, Sheppes, Gross, & 
Mather, 2018).

이처럼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차와 관련된 여러 연
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결과가 일
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실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연구가 갖는 한 가지 제한
점은 통제된 상황에서 정서를 유발하고, 사용할 정
서조절 전략을 지시하거나 특정 짓는다는 데 있다. 
실험 상황에서 평가된 전략이 실제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략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서 처리과정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며 긍정·부정 
정서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분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일상생활과 근
접한 영상을 사용하여 정서를 유발하고, 특정 정서
조절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서를 조절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확인하였다.

정서조절의 개인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 정서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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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제안하였다(Carstensen et al., 
2011; Charles et al., 2001). 그렇다면 과연 모든 
노인들이 우수한 정서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인가? 일부 노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나은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과 젊은 집단을 대
상으로 한 연령차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조
절에서의 개인차를 살펴 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
차가 나타나는지 알아 본 연구 두 편을 살펴보면, 
우선 Larcom과 Isaacowitz(2009)는 노인과 대학
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정 정서를 유도한 후 일정 
시간 내에 정서를 더 빠르게 조절하는 집단과 그렇
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예상대
로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른 정서조절자로 분류
된 노인들은 더 낮은 수준의 특성불안, 우울, 신경
증, 비관주의를 보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낙관주
의를 나타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두 집단 간 정
서-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 Stanley와 Isaacowitz(2011)는 노인들이 
정서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정서 프로파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기분변화에 따라 하
위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긍정, 부정 
및 중립 정서로 가는 모든 유형의 정서변화를 골고
루 보인 반면, 대학생 집단은 대부분이 중립적인 
기분으로 이동하는 유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지속
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은 지속적으로 긍정적 혹은 
긍정에서 중립으로 가는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 느리고 상태불안과 신경증 수

준이 더 높으며 행복한 얼굴 표정을 덜 응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정서조절의 개인차가 확인
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박은선과 이영호
(2016)의 연구에서 노인과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차는 나
타났으나, 정서조절 속도에서의 차이와 개인의 심
리적 특성(낙관성, 우울, 불안 수준 등)과의 관련성
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제까지 살펴 본 정서조절의 개인차에 관한 연
구들이 갖는 한 가지 문제점은 개별 정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슬픔, 분노 및 중립 
정서 중 무선적으로 정서를 배정하거나 개별 정서
의 구분 없이 부정 정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동일한 부정 정서 
중에서도 개별 정서에 따라 다른 정서조절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itt & Fingerman, 
2005; Charles & Carstensen, 2008). 유도된 정
서가 분노, 슬픔, 혹은 혐오인지 등에 따라 노인이 
그 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다
르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
게 되는 대표적인 부정 정서인 분노와 슬픔 중, 
슬픔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반면 분노 경험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Charles & Carstensen, 2008).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정서조절,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조절
이 중요시되는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목
표의 달성을 위협한다. 반면 슬픔을 표현하고 공
유하는 것은 개인 간의 유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Mienaltowski, Corballis, Blanchard-Fields, 
Parks, & Hilimir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
러 부정 정서 중 노년기에 우선시되는 대인관계에
서의 정서조절 목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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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정서조절 양상에서의 연령차 
및 개인차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조절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갖는 
또 다른 제한점으로 분석방법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분평가를 토대로 집단을 분류할 때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기분평
가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군집분석보다는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ing, GMM)이 더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성장혼합모형은 초기치
와 기울기의 유사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 궤적
을 구분하는 분석법으로, 모집단이 동질적인 개인
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Muthén, 
2004). 즉 하나의 모집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장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
고 이질적 성장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적한
다(신택수, 2010). 따라서 성장 변화에서의 집단차
를 기술하고 사후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분석법이다(Ram & Grimm,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분노 정서를 
유발하고, 특정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서
를 조절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은 Larcom과 Isaacowitz(2009) 및 Stanley와 
Isaacowitz(2011)의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진행되
었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노인들이 보
이는 긍정효과 특성에서 인지적 자원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관련 변인들도 함께 측정하였
다. 이를 통해 노년기 정서조절 양상을 더욱 명확
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주관적인 자기보고 상 정서조절 전
략에서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 문제 2. 실험을 통해 부정 정서 유도 후 정
서조절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 문제 3. 기분변화 형태에 따라 집단을 분류
하였을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차가 나타날 것
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인 50명과 서울 소재
에 있는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
생 참가자는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
으며, 노인 참가자는 평생 교육원, 노인 종합 복지
관, 교회 혹은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노인 집단 참가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60세 이상, (2) 중졸 이상의 학력, (3) 실험에 
참가하는데 신체(예, 청력 혹은 시력 문제) 및 인지
적 문제가 없는 사람. 또한 실험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신경학적 
장애나 정신과적 장애 병력(예, 신경인지장애, 뇌
졸중, 우울증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참가자에
서 제외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동의서에 자발적으
로 서명하였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받았다. 모든 
절차는 해당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실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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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n=50) 대학생 (n=50) t / χ2

연령 (세) 64.52 (3.33) 24.24 (2.95) 
성별 (여자, %)a 30 (60%) 30 (60%) .00
교육연한 (년) 14.44 (2.55) 14.94 (1.28) -1.24
사회경제적 수준 3.26 (.60) 3.18 (.92) .52
결혼 여부 (n, %)b

     기혼 43 (86%)
     이혼 3 (6%)
     사별 4 (8%)

a카이 제곱 검정. b노인 참가자만 시행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표준편차) 비교 (N=100)

노인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64.52세(표준편차 
3.33)이고 연령 범위는 60-76세이었고,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4.24세(표준편차 2.95), 연령 범위는 
19-33세이었다. 교육연한은 노인이 평균 14.44년
(표준편차 2.55), 대학생이 평균 14.94년(표준편차 
1.28)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노인과 대학
생 집단 모두 중-중상으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기혼이 43명(86%), 이혼과 사별이 각각 3명
(6%)과 4명(8%)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집단에게 
K-MMSE를 실시하였을 때, 평균 28.62점(표준편차 
1.18), 범위는 26-30점으로 모든 참가자가 정상적
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 성별, 교육연한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측정도구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
최근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조아라와 정

영숙(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에 있는 정서 중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은 단어(강한, 단호한, 주의 깊은, 
과민한, 기민한, 부끄러운, 겁에 질린)를 제외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 척도(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에서 제시한 6가지 정서를 
추가하여 구성된 척도이다. 긍정 정서 9문항과 부
정 정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긍정-부정 정서 척도
를 참고하여 5점 척도(1: 거의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느낀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아라
와 정영숙(2012)의 연구에서 긍정 정서 측정 문항
과 부정 정서 측정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6과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
수는 노인 집단은 각각 .86과 .84, 대학생 집단은 
각각 .88과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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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현재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긍정문항과 16
개의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개인의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6점을 
절단점으로 본다. 전겸구 등(2001)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
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77, 대학생 집단은 .88
로 나타났다.

Spielberger 특성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T)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하고 김정택
(1978)이 번안 연구한 Spielberger 상태-특성불안 
척도 중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가(특성불안)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정택(1978)이 보고한 내
적합치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84, 대학생 집단은 
.91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성향
성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 

(1999)가 개발하고 김지현, 김복환과 하문선(2011)
이 번안 타당화 한 척도에서 신경증적 경향성(N) 
한 개 요인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수검자에게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현 등
(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85, 대학생 집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정서조절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하고 손재민(2005)이 번안한 정
서조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조절 전략
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
도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정서를 유발한 선행 사
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
지적 재해석’ 6문항과 정서 반응 시기에 자신의 정
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표현 억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재민
(2005)이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인지적 재해석 
척도가 .85, 정서표현 억제 척도가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두 하위척도에 대해 
노인 집단은 .73과 .68, 대학생 집단은 .77과 .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
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매우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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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65, 대학
생 집단은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지기능 평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강연욱, 
2006)와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의 소검사 중 숫자, 어휘 및 기호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부정 정서 유도 자극
연구 참가자에게 부정 정서 중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두 편의 뉴스 동영상을 선정하였다. Gross와 
Levenson(1995)에 따르면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자극 중 영상(film)은 표준화
가 용이하고 동적이며 높은 생태학적 타당성을 보
인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너무 
길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질적이며 덜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극 길이는 대략 
1분 30초-2분으로 정하였다(장은혜, 석지아, 엄진
섭, 손진훈, 2005; Gross & Levenson, 1995).

정서 자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차를 고려하
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상 자극 관련 연구들을 토
대로 몇 편의 분노 유발 영상을 선정하였다(이승조, 
최남도, 2009). 예비 연구를 위해 선정된 영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영화 장면, 
사회적 약자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 등 네 가지였
다. 선정된 영상을 다양한 연령대(20-60대) 참가자 
10명에게 보여주고 분노 정서 유발 정도를 평가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화 장면은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몰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보

였고, 학대 장면은 학대를 당하는 대상과 영상을 
시청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분노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연구에 참가
한 사람들이 가장 분노를 잘 유발한다고 응답한 뉴
스 영상 두 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제시된 영상의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가 반
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아이를 구타하는 것과 사회
복지사가 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
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실험장치
두 편의 영상과 정서 유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제는 E-Prime 2.0을 통해 제시되었다. 자극은 
19인치 모니터에 70Hz refresh ratio로 제시되었
으며 참가자들이 약 60cm의 거리에서 컴퓨터 화
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도록 하였다. 모든 영상의 
밝기와 크기는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실험절차

1단계: 자기보고 설문지 작성
참가자들은 실험 장소에 도착하여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듣고 자기보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단계: 현재 정서 평정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 분노 정서를 유도하기 

전 affect grid(9×9)를 통해 현재 정서 상태를 평
가하도록 하였다. 가로축은 정서가를 9점으로 평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1: 매우 부정적, 화가 나는, 불
쾌한; 5: 보통; 9: 매우 긍정적, 기쁜, 만족스러운), 
세로축은 각성가를 9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
다(1: 매우 침착한, 지루한, 긴장이 풀리는; 5: 평소
와 같은; 9: 매우 흥분된, 자극적인, 잠이 깨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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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은 affect grid에 정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와 각성가를 바탕으로 affect grid 상에 정
서 상태를 ‘V’로 표시하였다.

3단계: 분노 정서 유발
영상시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이제부터 짧은 

뉴스 영상 두 편을 시청하시게 됩니다. 편안한 자
세로 시청하여 주십시오.”), 분노 정서를 유도하는 
1분 30초가량의 뉴스 영상 2편을 연달아 시청하였
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 분노 정서가 적절히 유도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affect grid 상에 현재 정서 및 각성 상태를 마우
스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횟수의 제한은 
없었으며, 정서 및 각성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마
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 진행
자는 듀얼 모니터를 통해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
를 확인하며 참가자가 표시한 정서가 부정적인 상
태로 2분 이상 지속될 경우 분노 정서가 유도된 것
으로 판단하고 정서를 표시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
였다.

분노 정서 유도 절차 전후 affect grid를 통해 
측정한 정서가와 각성가를 비교한 결과, 분노 정
서를 유도하기 전 모든 참가자의 정서가 평균은 
6.30(표준편차 1.40), 각성가 평균은 4.47(표준편
차 1.45)이었으며, 유도 절차 이후 정서가 평균은 
1.57(표준편차 0.73), 각성가 평균은 7.95(표준편
차 1.01)이었다. 유도 절차 전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서가(t(99)=28.87, p<.001)와 각성가
(t(99)=-19.33,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정서 유도 절차가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단계: 기분변화 양상 평정
분노 정서가 유도된 것을 확인한 후, 참가자들은 

2분 간격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0-100점 범위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에 표시하였다. 시각 아날로그 척도는 0-100점(0: 
매우 부정적이다; 100: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10단위로 막대 표시가 되어 있다. 참
가자는 척도 상 어느 위치에든 자신의 현재 기분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할 수 있다. 
기분 평정은 25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매 2분 마다 
기분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분을 표시하는 
동안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점선 따라 그
리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 그리기 과제는 특정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그림으로 구성하였으며, 시
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하고 자
유롭게 그리도록 설명하였다. 따라 그리기 과제를 
하는 동안 2분 간격으로 진동이 울리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기분 평정을 잊어버리지 않도
록 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참가자들에게 현
재 기분과 실험에 참여한 소감을 물어보았으며, 실
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전체 연구 참가자 100명(노인 50명, 대학생 50
명)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기분변화에서 집단 차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양상에 따라 잠재
집단(latent class)을 도출하고 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확인하고자 성장혼합모형을 시행하였다. 최
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
도와 간명성 지표, 분류의 질 등을 평가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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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n=50) 대학생 (n=50) t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27.96 (5.69) 28.02 (6.68) -.05
     부정 정서 18.76 (4.95) 22.88 (7.36) -3.28**

CES-D 10.98 (5.55) 13.86 (7.86) -2.12*

STAI-T 38.56 (7.72) 41.44 (10.34) -1.58
ERQ
     인지적 재해석 29.12 (4.60) 27.80 (6.51) 1.17
     표현 억제 19.44 (3.72) 14.12 (5.78) 5.48***

신경증적 성향 6.08 (2.38) 7.78 (3.07) -3.10**

K-SWLS 24.18 (3.29) 22.64 (6.45) 1.51
주.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p<.05. **p<.01. ***p<.001.

표 2. 정서 특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표준편차) 비교 (N=100)

보지수 중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세 가지를 고려하였
으며, 모두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한
다. 또한 entropy 값을 통해 분류의 질을 확인하
였는데, 이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
다. 대략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로 볼 수 있다
(Muthén, 2004). 다음으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에 따라 참가자를 나누어 정서 및 
인지 관련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분석
을 실시하였다. Mauchly 구형성 검증에서 모든 변
인들 간 상관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을 
경우 Greenhouse-Geisser epsilon 교정값을 사용
하였다. 모든 통계는 IBM SPSS 24.0과 Mplus 7.0

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결  과

정서경험 특성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2).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부
정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며(t(98)=-3.28, p<.01), 
우울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98)=-2.12, p<.05). 또한 신경증적 성향이 더 낮
으며(t(98)=-3.10, p<.01), 정서조절 관련 척도 중 
표현 억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98)=5.4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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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에 따른 기분변화 양상 평균 비교

기분변화 양상 비교

노인과 대학생 집단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보이는 
기분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1). 기분 유도 절
차 이후 최초 평정에서 마지막 평정에 이르기까지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 시작 후 22분(t(98)=1.88, p=.06) 및 
24분 시점의 평정(t(98)=1.86, p=.07)에서 노인 집
단은 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의 경향성을 보
고하였다.

다음으로, Larcom과 Isaacowitz(2009)의 연구
와 동일한 방식으로 빠르게 정서를 조절하는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 보았다. 즉 분노 정
서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VAS에 최초
로 평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는데, 
이 때 기준점은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50점으
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0-100점 척도 상에
서 50-67점은 ‘중립’, 68점 이상은 ‘긍정’ 기분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Isaacowitz, Toner, Goren, 
& Wilson, 2008; Larcom & Isaacowitz, 2009). 

따라서 최초 VAS 평정에서 50점을 초과하는 사람
은 ‘빠르게 정서를 조절한 사람’으로, 50점 미만인 
사람은 ‘빠르게 정서를 조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집단에서 빠른 정서
조절자의 비율(38%)이 대학생 집단(16%)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6.14, df=1, 
p<.05).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집단분류

노인 집단 비교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시점의 기분평가 점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수에 따라 정보지
수와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표 
3).

분석 결과 잠재집단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켰
을 때 세 가지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정하
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3개의 잠재집단에 포함되
는 참가자들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표 4, 추정된 잠
재집단 형태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높으며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아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긍정-유지 집단’으로 명명 하였으며, 전체 참가자
의 22%가 이 집단에 분류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
으나 이후 부정적인 기분 상태가 점차 감소하였으
므로 ‘부정-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참
가자의 22%가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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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잠재집단 수

노인 (n=50) 대학생 (n=50)
2 3 4 2 3 4

정보지수
  AIC 4659.21 4658.35 4658.79 4623.93 4623.08 4615.11
  BIC 4699.36 4704.24 4710.42 4664.08 4668.97 4666.73
  SABIC 4633.44 4628.90 4625.67 4598.16 4593.64 4581.98
분류의 질
  Entropy 0.82 0.85 0.90 0.96 0.89 0.95
분류율 (%)
  집단 1 24.0 22.0 16.0 92.0 8.0 30.0
  집단 2 76.0 22.0 4.0 8.0 62.0 4.0
  집단 3 56.0 62.0 30.0 58.0
  집단 4 18.0 8.0

주.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표 3. 잠재집단 수에 따른 분류 기준 (N=100)

노인 (n=50) 대학생 (n=50)
초기값 변화율 비율 (%) 초기값 변화율 비율 (%)

긍정-유지 82.55
(5.09)***

-0.43 
(0.64) 22.0 긍정-유지 69.23 

(3.38)***
-0.42 
(0.54) 30.0

부정-감소 13.58
(2.91)***

1.87 
(0.49)*** 22.0 부정-유지 13.35 

(5.37)*
0.68 
(0.97) 8.0

중립-증가 50.74
(3.14)***

1.99 
(0.37)*** 56.0 중립-증가 44.93 

(1.69)***
1.34 

(0.24)*** 62.0

*p<.05. ***p<.001.

표 4.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집단별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표준오차) (N=100)

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중립적인 
기분을 보인 이후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중립-증
가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6%가 세 번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유

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따라 개인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5). 이때 잠재집단 
내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는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탐색적인 목적에서 p<.10 수준의 경향성까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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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형태 (좌: 노인 집단, 우: 대학생 집단)

긍정-유지 집단
(n=11)

부정-감소 집단
(n=11)

중립-증가 집단
(n=28) F post hoc

정서 관련 변인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29.36 (5.33) 25.27 (5.61) 28.46 (5.71) 1.72
     부정 정서 21.00 (5.97) 28.00 (6.84) 21.61 (7.35) 3.84* 2>1†,3*

STAI-T 39.73 (5.08) 41.73 (7.23) 36.36 (6.31) 3.26* 2>3†

CES-D 11.82 (6.54) 17.64 (5.37) 13.18 (8.82) 1.80
ERQ
     인지적 재해석 26.36 (2.91) 29.64 (5.20) 30.00 (4.60) 2.74†

     표현 억제 18.09 (3.18) 18.55 (5.36) 20.32 (2.98) 1.89
신경증적 성향 7.45 (3.48) 9.55 (3.24) 7.21 (2.66) 2.51†

K-SWLS 23.73 (3.29) 23.55 (2.21) 24.61 (3.66) .54
인지 관련 변인
숫자 11.82 (1.99) 12.73 (2.69) 12.68 (2.47) .56
어휘 12.27 (2.37) 12.00 (3.03) 12.89 (3.05) .44
기호쓰기 13.64 (1.91) 12.45 (3.62) 14.25 (2.74) 1.62

주 1.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주 2. 1=긍정-유지 집단, 2=부정-감소 집단, 3=중립-증가 집단.
†p<.10. *p<.05.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정서 및 인지적 특성 비교: 노인 집단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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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유지 집단
(n=15)

부정-유지 집단
(n=4)

중립-증가 집단
(n=31) F post hoc

정서 관련 변인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31.53 (6.70) 24.50 (2.08) 26.77 (6.48) 3.49* 1>2†

     부정 정서 18.07 (4.91) 18.75 (4.99) 19.10 (5.10) .21
STAI-T 39.80 (12.25) 52.00 (9.87) 40.87 (8.85) 2.46†

CES-D 9.53 (6.09) 14.00 (4.55) 11.29 (5.35) 1.16
ERQ
     인지적 재해석 30.13 (6.59) 18.75 (7.14) 27.84 (5.50) 5.77** 1**,3*>2
     표현 억제 15.40 (5.84) 13.75 (8.96) 13.55 (5.42) .52
신경증적 성향 5.60 (1.77) 6.25 (4.27) 6.29 (2.41) .43
K-SWLS 23.73 (7.06) 19.00 (8.04) 22.58 (5.98) .85
인지 관련 변인
숫자 11.20 (2.04) 13.50 (1.73) 11.61 (2.00) 2.11
어휘 11.80 (2.34) 10.75 (1.71) 12.00 (1.95) .66
기호쓰기 10.80 (2.34) 14.00 (3.92) 13.13 (2.86) 4.13* 3>1*

주 1.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주 2. 1=긍정-유지 집단, 2=부정-유지 집단, 3=중립-증가 집단.
†p<.10. *p<.05. **p<.01.

표 6.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정서 및 인지적 특성 비교: 대학생 집단 (N=50)

하였다. 노인의 경우 부정 정서(F(2, 47)=3.84, 
p<.05) 및 특성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47)=3.26, p<.05), 인지적 재해석 요인(F(2, 
47)=2.74, p=.08), 그리고 신경증적 성향에서 차이
의 경향성이 나타났다(F(2, 47)=2.49, p=.09). 부정
-감소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였으며(p<.05),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
성을 보였다(p=.07).

대학생 집단 비교
대학생 집단에서도 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잠재

집단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켰을 때 세 가지 정

보지수와 분류의 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과 비교의 연속성
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3
개로 정하였다(표 3). 최종 분류된 3개의 잠재집단
에 포함되는 대학생 참가자의 결과가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표 6), 대
학생의 경우 긍정 정서(F(2, 47)=3.49, p<.05), 인
지적 재해석(F(2, 47)=5.77, p<.01), 그리고 기호쓰
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47)=4.13, 
p<.05). 부정-유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
적 재해석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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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립-증가 집단은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기
호쓰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05), 긍정
-유지 집단은 부정-유지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p=.0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실
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정
서조절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정서조절 
양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인과 대학생의 기분평가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기분평가 시작 후 20분이 
경과되었을 때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Larcom과 Isaacowitz(2009)의 연구와 동일한 방
식(최초 기분 평정에서 50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
류함)으로 빠르게 정서를 조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을 나누었을 때 노인 집단에서 빠른 정서조
절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정서를 더 잘 조절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
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Birditt & Fingerman, 
2005; Phillips et al., 2008; Scheibe et al., 
2013). 노년기에 활성화 되는 정서조절 목표는 
노인들로 하여금 많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
고 긍정 정서를 최대화 하도록 하며, 이는 어느 
정도 자동화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Stanley & 
Isaacowitz, 2011).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에서 
연령차를 살펴 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지시하고 있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를 사용
한 연구에서와 달리 실제 정서를 유도하고 조절해
가는 과정에서 연령차를 살펴 본 연구 결과들이 혼

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상대
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을 확인하고 어떠한 전략을 
더 잘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실험실 상황에서 제시된 전략이 실제 생
활에서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를 유도한 후 별다른 지시 없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분변화 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
로울 수 있다.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정서조절 전략에서 연령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본 결과, 노
인은 대학생에 비해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ross와 John(2003)은 대표적
인 두 가지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해석과 표현 
억제를 비교하였을 때 인지적 재해석은 더 높은 긍
정 정서와 낮은 부정 정서, 낮은 우울증상, 더 높
은 수준의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반면, 
표현 억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이 대학생보다 표현 억
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노인이 더 부적응
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Orgeta(2011)는 정서조절이 주
의 선호에서의 연령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연구에서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은 
더 적게 사용하고 표현 억제는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표현 억제가 주의편향 점수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이는 분노 단서를 더 많이 
회피할수록 정서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들에게 정서조절 질문지를 실
시한 결과 표현 억제 요인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
(60-80세 이상)이 낮은 집단(20-39세)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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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
구와 비슷한 연령대인 60-69세 집단과 20-29세 
집단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errari, 
Bruno, Chattat, & Codispoti, 2017). 앞서 살펴 
본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노인은 부정 정서 자극이 
존재할 때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표현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연구들에서 표현 억제가 부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제안된 것과 달리, 노
인들의 경우에는 부정 정서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녕감을 더 잘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보고 설문지와 실험과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 전략 중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이러한 경향은 여러 부정 정서 중 특히 분노 
정서일 때 더 두드러진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흔
하게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 정서는 분노와 슬픔
이다. 이때 슬픔은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
고 특정 상황에 대해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낮은 통제감을 보이는 노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분노는 성장이나 새로운 능력 
습득과 같이 목표 추구적인 것 그리고 분노를 유발
하는 상황에 도전함으로써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더 높은 통제감과 관련되어 젊은이들과 더 큰 
연관성을 보이는 정서로 여겨져 왔다(Charles & 
Carstensen, 2008; Streubel & Kunzmann, 
2011). Charles와 Carstensen(2008)은 연령 증가
에 따라 부정 정서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
이 슬픔 정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분노 정서
에서는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는 노인들이 분노를 덜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Birditt와 & Fingerman, 2005). 이처럼 노인들이 
동일한 부정 정서에서도 개별 정서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이는 것은 정서와 연령 관련성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우선시되는 정서조절 목표와도 관련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이 중요시되는데 분
노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협하
기 때문이다(Mienaltowski et al., 2011). 이에 노
인들은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표현하고 정서
에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분노 정서로부
터 주의를 돌리고 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서
를 조절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정서조절을 더 빠르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 결과가 모든 노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뿐
만 아니라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
위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세 개의 집단에 분포된 비율을 확인해 보았
을 때, 노인은 대학생 참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집단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하였던 Stanley와 Isaacowitz(2011)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 저자들은 기분변화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긍정적으로 증가’, ‘긍정에서 
중립’, ‘부정에서 중립’, 그리고 ‘부정적으로 증가’
로 분류되는 네 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때 노
인 참가자는 네 집단에 고르게 분포된 반면, 대학
생 참가자는 긍정 혹은 부정에서 중립으로 가는 집
단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노인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Larcom & Isaacowitz,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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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 참가자 중 기분평가 초기에 부정적인 
기분을 보고하였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
인 정도가 감소하였던 반면, 대학생 참가자는 초기
의 부정적인 기분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는 노년기에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
어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더 빨리 주의를 전환시킨
다고 제안한 사회정서 선택 이론의 제안과 일치하
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서는 연령이 증가함께 따
라 미래를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 
하려는 정서조절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고 제안한다
(Carstensen, 1992,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
하게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더라도 노인 참가자는 
대학생 참가자와 다르게 그 부정적인 정도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분변화 평가에 따라 분류된 각 집
단이 보이는 특성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인 
참가자의 경우 부정-감소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
에 비해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불안 수
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우울하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 정서를 지속
적으로 반추하며 부정적인 기분 상태를 더욱 증
가시키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는 사람
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낮고 낙관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arcom & Isaacowitz, 
2009). 이와 같이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
고 건강한 성격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기
분변화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유지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이나 부

정-감소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
해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분산과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에서 연령차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을 때 노인들에게는 부정 
정서 맥락에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Opitz et al., 2012; Scheibe, Sheppes, & 
Staudinger, 2015). 반면, 대학생 참가자에서는 부
정-유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인지적 재해
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지적 재해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부적 정서와 
우울 증상의 경험, 더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와 낮
은 수준의 신경증적 성향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ross & John, 2003). 따
라서 본 정서조절에서의 개인차 연구를 통해, 일반
적으로는 표현 억제보다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정
서조절에 더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라고 제안하지만, 
노인 집단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대학생 참가자에서 긍정-유지 집단은 중립
-증가 집단에 비해 단기기억 능력 및 처리속도를 
평가하는 기호쓰기 과제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
으며, 숫자와 어휘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 집단에서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인지적 재해석 전략 사용이 유의하게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인
지적 자원의 필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인지적 재해
석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전략이다(Scheibe et 
al., 2015). 따라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는 인지 영역에서의 차이와 더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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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포괄적인 인지 영역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지 영역과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노인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을 제한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이로 인해 저
학력이나 문맹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인 참가자가 자기보고 설문지와 실험과제 
등 전체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가대상
에 일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다
양한 조건의 노인들이 수행하기 쉬운 실험 과제를 
구성하여 참가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 노
인의 전반적인 정서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서유도 후 기분변
화를 살펴 본 25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을 수 있
으며, 이러한 절차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연
스러운 평가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5분 동안 
기분변화를 확인하였으나 이 시간이 개인에 따라서
는 정서를 조절하기에 짧을 수도 있다(Stanley & 
Isaacowitz, 2011). 우리가 일상에서 부정적인 사
건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해 반응하여 긍정 혹은 부
정 방향으로 기분을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 개별 정서, 그리고 정서의 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변인들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동일한 자
극이 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나 개인에 따라 받

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분이 변화하
는 양상을 살펴본다면,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가 실
제 정서조절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서조절 속도
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더욱 명확히 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분노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
된 영상이 실제 대인관계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
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부정 정서 
중 분노 정서를 선택한 이유는 대인관계에서 정서
조절 목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정서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유발된 분노 정서가 
대인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된 분노 유발 영상의 자아관여도가 낮다는 점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대인 관계적 맥락을 잘 
반영하며 자아관여도가 높은 자극을 사용하여 분노 
정서를 유발하고 정서조절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과정을 
자기보고를 통한 기분변화라는 주관적 평정을 통해
서만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 상황에서 자기보고
는 응답 편향, 기대효과, 혹은 실험 상황이라는 특
수성 등 여러 요인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추후 주관적 보고뿐만 아니라 심박 수, 피부전
도 수준, 맥박용전진폭 등 생리적 반응을 함께 측
정한다면 간섭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년기 
정서조절 연구들이 주로 특정한 전략을 지시하거나 
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상황 특정적인 정서조절 과정
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가깝
고 자연스러운 기분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집단 차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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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차를 확인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정서기능
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집단 내에서도 개인
차 특성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서조절 능
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소를 추후 정서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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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relat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 emotion regulation after anger mood induction:

A comparison of young and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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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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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both age-relat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 emotion 
regulation after anger mood induction. Older (n = 50) and young adults (n = 50) watched two negative 
films and rated their mood using a visual analogue scale every 2 min for approximately 25 min. The 
results revealed that older adults were more likely than younger adults to quickly regulate their 
emotions. To identify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we conducted a growth mixture 
modeling on the mood ratings. Growth mixture modeling on the older adults group revealed three 
latent subgroups of mood-change trajectories: positive-maintain group, negative-decrease group, and 
neutral-increase group.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for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and 
anxiety level in older adults, and for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younger adults. The findings suggest that 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elucidate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old age.

Keywords: anger emotion regulation,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individual differences, growth 
mixture modeling


